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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교섭…사용자협의회, 생명·안전·상시·지속업무정규직화요구에묵묵부답

6호

사용자협의회, 감염병관련요구만 1차제시안내놔
9일, 6차 중앙교섭 열어 … 노조, “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. 시급히 추가 제시안 내달라”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

자협의회가 6월 9일 대전 

유성에서 6차 중앙교섭을 

벌였다.

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

이날 교섭에서 1차 제시안

을 제출했지만, 노조 요구에 

한참 미치지 못했다. 사용자

협의회는 감염병으로부터 

노동자 보호 요구에 관한 

제시안을 냈다. 노조파괴 대응 노

동3권 보장과 금속 산업 최저임

금 1만 원 요구안에 대해서 다음

에 제시안을 내겠다고 밝혔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

시작하며 “코로나 19 위기 상황

에서 금속 노사가 감염병 예방 

등에 관련한 합의라도 먼저 만들

어내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을 

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

인사말을 건넸다.

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

행은 “노조 요구안은 문구 하나

하나가 요구안이다”라며 노조 

요구안이 많다는 주장을 반복했

다. 박근형 직무대행은 “감염병

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에 공감하

나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이 부담

하는 인건비 상승 등 고민해야 

할 점이 많다. 노조 요구안 어디

에도 사용자 측 요구와 입장을 

찾아볼 수 없다”라고 비판했다.

사용자협의회는 ‘격리가 필요

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’를 위

해 ▲정부가 지정한 격리 필요 

감염병으로 한정 ▲정부 발표 감

염병 사업장 대응 지침을 따르고 

구체 내용은 노사 합의 ▲각 사

업장 특성을 반영해 사전 예방 

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▲감염병 

확산 방지와 확진 노동자에 대해 

정부 지침 준수 ▲휴직 후 복귀 

노동자에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

우 금지 등을 제시했다.

박근형 직무대행은 요구안에 

대해 “노조가 요구한 감염병 관

련한 대응 체계 마련 등에 공감

한다. 하지만 감염병에 관한 조치 

기간 정상 근무 인정은 사용자 

부담이 크다”라며 “이 부분 관

련해 아직 사용자 입장을 정리하

지 못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
박근형 직무대행은 “협약에 

들어갈 감염병의 범위를 구체적

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덧

붙였다.

사용자협의회는 ▲노조파

괴 대응 노동3권 보장 ▲금

속 산업 최저임금 1만 원 

요구에 대해서 지역별 회원

사 의견을 모으고 있어 추

후 제시안을 내겠다며 노조

의 양해를 구했다.

한편, 사용자협의회는 

2020년 중앙교섭에서도 금

속 산별협약 중 유일 단체 

교섭 조항이 위법이라며 또 개정

을 요구했다.

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사측

의 설명을 들은 뒤 “사측 제시

안은 노조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. 

코로나 19 관련해 10월 유행설이 

나오는 상황에서 대응 체계 마련

이 시급하다”라고 강조했다. 정

원영 사무처장은 사측의 유일 교

섭단체 조항 개정 요구에 대해서 

“매년 개정을 요구하는데 노사

교섭에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

된다. 꼭 필요하다면 금속 산업 

노사 공동위에서 토론해 볼 수 

있다”라며 노사공동위 운영을 

압박했다.

박근형 직무대행은 노사 공동

위 운영과 관련해 “회원사 간에 

논의 중”이라고 대답했다.

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7

차 중앙교섭을 오는 6월 16 충남

에서 열기로 하고 이날 교섭을 

마쳤다. 


